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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앞에는 길을 막고 있는 바
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지만, 모세는 하
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13)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출애굽기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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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벽처럼 솟아올랐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출애굽기 14:22)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뒤쫓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닷물이 다시 돌아왔고, “그 날에 여호와께
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14:30)

이 기적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압박, 상황에 갇힌 것처
럼 느껴지는 각자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
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27)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19)
오늘도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위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가에서의 믿음



데릭 목사의 인사말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는 거룩한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익숙한 시간과 앞
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
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아직 다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그쳐 서고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더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물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빚고 
강하게 했던 광야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목적이 가득한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펼쳐
질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하시
며, 믿음을 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입니다. 기쁨과 기대, 그리고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께
서 문도 크게 여신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가 가득하고, 우리의 걸음은 믿음으로 굳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보
다 앞서 가신다는 벅찬 확신으로 우리의 영이 높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건너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물가로 들어갑시다.

다가오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데릭 목사






























